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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
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
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
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
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주제어 : 외주제작, 위험과 보상, 저작권 귀속, 시장자율, 정부개입

Abstract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inevitably take the risk in Korea because the outsourced drama is 
contracted before p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share risk and reward.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by examining whether 
they both have the balanced risk and reward structure. For the study, revenue and cost elements with their 
amounts are identified, which come from TV commercials, oversea sales, the secondary windows, sponsorship, 
and product placement. Next, the revenue and COGS (Cost of goods sold) of broadcaster and studio are 
estimated for both cases of when drama becomes successful or no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urrent 
copyright agreement allows broadcaster hold low risk but high reward whilst production studio takes high risk 
low reward. However, the result doesn't imply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s justified because demand and 
supply determine the negotiation power in a fre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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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드라마 대부로 불리며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

계' 등 숱한 대작을 연출했던 김종학 감독이 2013년 7월 

23일 자살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제작한 드라마들로 인

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계속된 자금 압박을 받아 극

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송산업 

전반에 방송사와 제작사의 부당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3]. 김종학 감독의 죽음을 계기

로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으로 올라오게 됐었다. 

90년까지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매체 소유자이면서 

콘텐츠 제작사였다. 이 시기 방송사는 자사에 방영될 콘

텐츠의 대부분을 직접 제작했다. 하지만 1991년 방송사

의 외주제작 의무비율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방송콘텐츠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

심 자원인 배우, 작가, 감독 등의 일부가 방송사로부터 독

립하고, 기획력을 갖춘 외주제작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8]. 여기에 한류의 확산, 케이블시장의 성장, 이동방송과 

IPTV 등 뉴미디어 시장의 성장으로 드라마 제작시장에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외주제작사

가 방송콘텐츠 제작의 주역이 되면서 방송사와 제작사간

의 불공정거래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저작권 배

분이 가장 논란이 되었다[7].

국내 드라마 제작은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외주제작사는 기획단계에 

방송사로부터 편성을 확정 받는다. 이때 방송사는 제작

비의 일정 부분을 제작사에 지불하기로 하고 드라마 저

작권의 대부분을 양도 받는다[14]. 기획단계에 편성과 제

작비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 때문에 제작사와 방송사는 

위험을 감수한다. 드라마가 흥행하면 방송사는 광고 판

매, 해외, 부가판권 판매 등을 통해 충분히 돈을 회수하지

만 실패하면 손해를 본다. 제작사도 흥행하지 못하면 간

접광고와 해외판매 매출이 낮아져 손해를 보게 된다. 따

라서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단계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자는 위험에 따라 보

상을 받는가?

방송사와 제작사간 드라마 저작권 논쟁은 많은 연구

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는 창작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2, 15]. 즉, 제작자가 창작하기 때문에 방송사가 아

니라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

만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가 작가, 감독, 연기자 등

으로부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정

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제작자의 저작권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양도 가능하다(제2조 2호 제45조)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 저작권 배분 이슈를 창

작에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

한가?' 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 규모가 충분하면 더 많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적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

성을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보상의 적정성

을 다루지 않고 있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협력관계는 각자가 갖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이 기본이다[11].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

력관계에 있다. 본 연구는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저작권 

분배와 제작비 지원 방식이 그들이 감당하는 위험에 맞

게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드라마 공급계약에 나타난 저작권 배분과 

보상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저작권 배분 계약이 당사자 간 위험과 보

상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분쟁에 대

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근거로 국내 저작권

법과 공정거래법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저작권 계약 관

행을 분석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 드라마 투자비용과 

수익배분 구조를 정형화하고, 드라마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비용과 수익을 분석했

다. 데이터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대

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수익과 지출에 관한 정보는 방

송관련 기업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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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

3.1 선행연구

김대호(2005)는 영국의 외주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방

송사와 외주제작사간에 발생하는 쟁점을 도출했다. 주요

한 쟁점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공정한 계약, 저작

권 배분, 표준제작비, 정부(규제당국)의 외주제작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준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분쟁 조정 

등으로 구분했다[5].

조의진(2006)은 외주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내 외주제작은 방송사의 위탁제작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는 제작 수수료만 받고 저작권은 방

송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주제

작사는 제작비 외에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방송사로

부터 받기 때문에 제작사는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6].

김동규(2007)는 정부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

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방송사는 여전히 시장

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료방

송, 온라인, IPTV 유통시장 등 후속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 방송사가 외주 제작물의 권리를 지배하고 더욱 문제

라는 것이다[4]. 조용순(2010)은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의 귀속과 관련하여 "창작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창작행위를 한 주체인 외주제작사에게 주로 저작권

이 귀속해야 할 것이나 힘의 역학관계 등에 의하여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15]. 최세경(2010)는 국내 외

주거래는 저작권의 권리배분, 적정한 외주제작의 대가, 

그리고 이익의 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사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여 표준 가이

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많은 연구는 방송사와 제작

사간 계약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부족하고, 현행 저

작권 배분과 제작비 지원 방식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

리한지 분석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3.2 저작권법

국내는 1957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며 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4장 저작

권 침해,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8월 새 

저작권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베른조약에 가입하며 국

제 시장으로 개방했다. 1994년 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였고 1995년 개정에서는 외국의 저

작물 및 음반을 소급보호를 규정하였다. 2007년 6월 29일 

발효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저작물 이용형태에 

대한 기초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 

방송물의 저작권 배분과 관련하여서 저작권법 제 2조 

2호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저작자에게는 저자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저

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주어져 저작권자가 

된다. 제45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

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

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로 규정하고(제2

조 제14호), 이 영상제작자에게 제작참여자의 권리까지 

포함한 영상저작물의 모든 이용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으로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

로 추정한다(제100조 제1호).

반면 방송사는 방송을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를 갖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갖는다(제84조, 제

85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방송사업자에게 주어

지는 권리이다.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22호).

3.3 공정거래법

1980년 처음 제정된 국내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

고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2005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법의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11차 

개정의 미미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공정

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

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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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규제를 두고 있다. 첫째, 사업

자들 간의 경쟁촉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대한 규제, 즉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기

업결합 제한 등이 있다. 둘째, 사업자의 시장행동에서 나

타나는 경쟁 제한 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

제, 즉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

위, 불공정거래 행위, 재판매가격 행위, 불공정한 국제계

약 체결 금지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

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

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

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

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

업자를 제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한 변경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

는 기준) 1호에서는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금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

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

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4.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 분석

4.1 외주제작 비중

2011년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총 1조 

360억 원으로 이중에서 순수외주 제작비는 3,742억 원이

다[2]. 외주제작은 드라마, 그 중에서도 월화와 수목 미니

시리즈에 집중되어 있다. 드라마 외주제작 비율을 보면 

2005년 37편(56.9%), 2006년 48편(64%), 2007년 55편

(71.4%), 08년 57편(76.0%)으로 꾸준히 늘다가 2009년 51

편(68.9)으로 주춤했다[10]. 2013년 상반기 방송 3사 월화

와 수목 미니시리즈 21편 중에 19편이 단독 외주제작이

고 2편이 방송사와 제작사 공동제작으로, 미니시리즈는 

거의 외주제작이라 볼 수 있다.

4.2 저작권 배분

방송사와 제작사의 저작권 계약은 두 당사자 간 협상

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계약 관행은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 일체를 가지고 간다[4]. 저작

권은 구체적으로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

성 송신권 등),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등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자신의 채널에 본

방송과 재방송 할 수 있고 자회사와 제3자의 케이블채널

이나 IPTV, 인터넷, 모바일 등 2차 판권시장과 해외시장

에 팔 수 있다. 최근 들어 2차 판권의 일부를 제작사와 나

누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제작사는 해외판매에 대해 

50%의 권리를 갖는다.  

4.3 제작사 보상

외주제작사는 제작된 작품과 저작권을 넘겨주고 방송

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방송사마다 그리고 작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방송사는 회당 8,500만원 ~ 1억 1000만원

을 지원하고 미술을 추가로 제공한다[13]. 통상 미니시리

즈의 경우 회당 제작비가 2억 5천만 원 ~ 3억 원 수준이

고 미술비가 3~4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방송사 지원은 

전체 제작비의 50~60% 정도라 볼 수 있다1) . 제작사는 

해외판매에 대해 대행사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의 반

을 갖는다.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간접광고는 방송법시행

령(2010년 1월)과 운용지침(2010년 6월)에서 많이 완화되

었다. 간접광고는 주로 제작사가 갖는다. 부가사업은 방

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고 협찬은 통상 수주한 곳에서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몫

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1) KOCCA 연구보고서 13-16 '드라마제작시설 수급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에서 2011년 20부작 미니시리즈 제작 기획서 
내역에서 회당 제작비 3억 2천에 미술비 3천1백만으로 책정
했고, 방송사의 제작지원비는 제작비의 40~60%로 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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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과 보상 예측

5.1 파트너쉽

외주제작을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는 협력하다.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것은 파트너십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

한 요인으로, 각자가 감당하는 위험에 맞게 보상 받는 구

조를 가졌을 때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좋은 성과를 얻는

다[9]. 따라서 미래 높은 위험을 감당하는 자가 성공했을 

때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낮은 위험을 감당할 때 낮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방송사의 정책기조에도 나타나있다. 

KBS '2003경영보고서'에 의하면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투자비율에 따른 권리분배'와 '리스크 

부담자 수혜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1]. 국

내 외주계약 당사자가 안고 있는 근원적 리스크는 일부 

대본과 배역만 가지고 편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흥행여부

를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계약은 미래 발생할 수 있

는 위험과 기회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계약이 당사자에게 위험과 보상을 균형 있게 

배분했는지는,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예

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통해 알 수 있다.

Broadcaster Production

Reve-

nue

Production Support ○

TV Ads ○

Product Placement ○

Sponsorship ○ ○

Oversea’s sales ○ ○

Cable, IPTV right ○ ○

Character ○

OST ○

Cost
Production cost ○

Production support ○

<Table 1> Revenue and cost sharing by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5.2 저작권 배분

외주제작에 있어 위험은 지출의 형태로 보상은 수익

의 형태로 나타난다. 방송에서 가장 큰 수입원천은 광고

다. 법적으로 지상파광고는 프로그램 시간기준 10%를 넘

지 못한다. 그러므로 70분 분량 미니시리즈의 경우 15초

짜리 광고를 28개(420초)까지 실을 수 있다. KBS2와 

MBC의 광고 단가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시가격, SBS

는 자체 가격체계에 따른다. 2013년 7월 한국방송광고공

사 편성표에 따르면 15초 광고기준, KBS 월화와 수목 미

니시리즈는 1,300만 원 대이고 주말 낮 재방송은 평균 

600만원 대이다. MBC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

슷한 수준이다. 

70분 20부작 미니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하여 본방송 

광고 완판되고 주중 재방송 50% 광고 판매가 이루어진

다면 회당 약 4억 5천만 원, 전체 90억 원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흥행이 되지 않아 10개 내외의 본방송과 

재방송 광고를 판매한다면 회당 광고수익은 1억 9천, 20

회는 38억이다. 물론 2012년 MBC의 "해를 품을 달"과 같

은 초대박 작품의 경우 재방송 완판, CM순서지정, 스페

셜 편성으로 총 130억의 광고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KOBACO 보도자료), 2007년 KBS 월화극 "얼렁뚱땅흥

신소" 경우 하나의 광고만을 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해외판매, 제작지원, 간접광고, OST, 부가판권 수익은 

공개된 정보가 없어 드라마제작사 대표 A, B, C씨, 지상

파 프로듀서 D부장를 인터뷰했다2). 해외판매 수익은 작

품의 국내 흥행, 수입국가 선호 배후 출연 여부 등에 따

라 차이가 크다. 해외에 잘 팔리는 경우 회당 1억 5천 정

도 가능하고 못 팔리면 5천만 원 선으로 보고 있다. 제작

지원 또한 작품에 따라 편차가 크다. 흥행한 작품은 작품

당 5억 수준 잘 안된 작품은 2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간접광고도 마찬가지로 최대치 5억원 수준이고 OST는 

1~3억 원 수준이다. 최근 부가판권 수익이 커지고 있어 

회당 5천만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5.3 케이스 별 수익과 지출

70분 20부작 미니시리즈의 방송사, 제작사 수익을 

<표2>와 같이 예측했다. 평균 제작비가 회당 2.5억 원이

고 방송사가 60% 지원한다고 보았다. 광고는 흥행 시 본

방송 28개 완판, 주말 재방송 14개 판매, 흥행 실패 시 본

방송 10개, 주말 재방송 10개로 가정했다. 최근 일부 나누

어 갖기 시작한 부가판권은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20%

2) A대표는 드라마 경력 20년으로 약 20편의 드라마를 제작했
고, B대표는 약 10년 경력에 10편, C대표는 경력 5년에 4편
의 드라마를 제작했다. D부장은 지상파 입사 20년 경력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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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Drama Failed Drama

Broadcaster Production Broadcaster Production

Revenue

Production support - 30 - 30

TV Ads
note1)

90 - 38 -

Product Placement - 5 - 2

Sponsorship 5 5 2 2

Cable, IPTV right
note2)

8 2 5 1

Oversea’s sale
note3)

12 12 4 4

Character 3 3 - -

OST - 3 - 1

Revenue total 118 60 49 40

COGS

Production - 50 - 50

Production support 30 - 30 -

COGS total 30 50 30 50

Revenue Margin 88 10 19 -10

<Table 2> Revenue and COGS of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비교 결과 드라마가 흥행한 경우 방송사는 전체 30억 

투자에 118억의 매출을, 제작사는 50억 투자에 60억의 매

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에

도 방송사는 19억원을 벌지만 제작사는 10억 원의 손실

을 기록하게 된다. 방송사와 제작사 저작권 계약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수익과 지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광고매출, 제작비, 제작지원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연

구에서 밝히려는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판단하는데 충분

한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및 시사점

결과적으로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

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

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 현실적인 문제로 데이터의 

정교함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고 모든 드라마가 똑 같

은 수익구조를 가질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은 방송

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 계약이 위험과 보상을 균형적

으로 나누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 물

론 본 연구 결과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의 공정

성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수년 동안 방송사와 제작사간 외주계약은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켰었다. 제작사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작

비의 일부만 지원하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 저

작권과 해외 저작권을 포함해 드라마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2008년 2월 25개 드라마제작

사들은 저작권, 영상물 재산권 및 수익금 배분 조항이 불

공정하다는 이유로 지상파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한 바 있다. 2013년 2월 지상파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

송협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제

작사에게 특혜가 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3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었다. 

지금까지 방송사와 제작사간 계약에 대한 연구는 창

작에 기여 정도에 따른 저작권 귀속을 다루었다. 하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우리 저

작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방송사가 제작

사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지 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 

계약의 문제점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 그간 논쟁의 대상

이 되었던 보상구조를 처음으로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즉, 처음으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수익과 비용을 추정

하여 위험과 보상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계약 관행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과 보상이 제작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자유 시장경제를 따른다면 현재 방송사와 제작사의 불공

정한 거래는 방송제작시장에서 제작사가 많고 방송사 수

가 적어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어떤 산업이든 공급과

잉은 구매자의 협상력을 높이게 마련이다. 숫자가 많아 

불리하면 숫자를 줄여야 살아남는 것이 시장원리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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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인 제작사가 시장에서 상당 정도 퇴출되고 나면 어느 

시점에 방송사와 제작사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동등한 계

약이 이루어 질 것이다. 물론 방송 콘텐츠를 경제적 논리

가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로 보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면 다른 애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주정책 보완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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